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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간부 이동 추세와 함의

‘영원히 인민과 함께.’ 1921년 7월 출범 이후 97년이 

지난 현재까지 중국공산당이 계속 견지하고 있는 목표이자 

희망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중국공산당 

또한 인민의 지지와 성원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성과 필요성의 다른 표현이다. ‘모든 일의 관건은 당에 

있고’ 게다가 ‘당의 관건은 간부, 특히 영도 간부에게 

있다’는 말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간부를 뽑는 데는 여러 요인이 함께 

고려된다. 우리는 이를 공식 요인 혹은 비공식 요인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요인이 간부의 선발과 

육성에 작동하는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선거라는 공식적인 

선출 절차로만 중국의 간부들이 선발되지 않고 있고 또한 

과거의 경험은 이러한 방식이 유일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선발과 추천이 결합되고, 이것이 

내부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래서 늘 관심의 

대상이며 연구의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중앙조직공작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간부 선발에서 

단계론적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단계별 성장이 

필요하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추천을 통한 선발의 과정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언급은 먼저, 중국 간부 

선발에서 여전히 단계론적 성장이 주된 기제임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론 성장 

못지않게 파격 선발 등 추천에 의한 선발도 함께 

견지해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간부 성장은 

과원(科員)에서 출발하여 약 30여 년을 거쳐 성부급 

(省部級)간부로 이어지는 8단계의 성장과정을 거친다. 

특별한 문제, 예컨대 돈(錢)과 색(色)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개별 

간부들은 8단계 성장 궤적을 따라 승진 이동한다.

작년 국무원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통계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서 과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편재된 사람은 약 

9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8단계를 거쳐 성부급 간부로 

재직하는 사람들이 약 2000여 명이 되니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간부의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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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대부분 향과급(鄕科級)에 머물거나 대다수 

간부는 현처급(縣處級)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게 된다. 

계급 정년에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간부 

승진 과정에서 청국급(廳局級)을 거처 성부급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간부 개인에게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 

또한 간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충원의 기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간부 승진과 이동 등 

간부 육성에 관련된 제도와 그 운용은 중국공산당 통치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간부의 승진 임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공식 요인과 비공식 

요인에 의한 평가 그리고 내부 합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내부 합의라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간부 

충원 조건을 실험하고 있다.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7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간부를 충원, 승진하는 방식이다.

국내 전문가가 바라본

최근 중국의 간부 이동

추세와 함의

양갑용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향후 중국의 엘리트 정치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성부급 간부의 
이동 못지않게 기층 간부, 특히, 현처급이나 청국급 간부 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공식 요인과 비공식 요인이 결합되어 활용된다. 

예를 들어 공식 요인으로는 임기규정, 연령 제한이나 직무 

겸직 현황 등 공식 규범이나 규정이 해당되고, 비공식 

요인으로는 후견, 당파, 당성, 직무 적합성 등 매우 가치 

개입적인 비공식 요소가 고려된다. 이렇게 걸러진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내부 합의를 거쳐 최종 간부 선발과 승진 

이동 등이 이루어진다. 내부 합의라는 것도 최대한 기존 

객관적인 제도나 규정을 준용하는 선에서 고려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라는 매우 애매한 가치적인 

판단을 최 대한 객관적 인 요소를  많이 반영하 여 

돌파해나가는 구조라고 하루 수 있다. 여기에서 7가지 

요소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간부 선발과 승진 이동에 

고려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매우 정량화된 지표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간부의 단계별 성장을 가늠하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7가지 요소는 기층간부에서 중간간부를 거쳐 

고급간부로 이동하는 궤적에서 평가지표로 주로 참고사항이 

된다는 점에서 간부 성장의 궤적을 추적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젊음이다. 같은 조건이면 비교적

젊은 간부를 선호한다. 이는 덩샤오핑이 주창한 ‘간부 4화’ 

가운데 젊은 간부의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덕목임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젊은 간부는 매우 중요한 간부 

성장의 고려 사항이다. 다음으로 학력도 간부 승진에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국제적인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간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는 학력이 높을수록 능력도 높다는 

고학력 선호의 간부충원 수요를 불러왔다. 현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서도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상무위원들도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대부분이다. 특히 기층에서 

활동하는 간부 가운데 관학 협력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의 간부들 

가운데 높은 학력의 소유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직무 경험도 매우 중요한 승진 임용의 고려 

요소이다. 특히 중국은 순환 근무를 간부 성장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은 

간부 성장에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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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전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상당 기간 계통에 

익숙한 정치문화에서는 한 곳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미덕은 전문성을 

갖춘 간부의 장기 쓰임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간부의 소질 또한 특정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모했다. 예를 들어 정법계통이나 

경제무역계통 혹은 사회관리 계통에서만 성장과 이동이 

반복되는 패턴으로는 유능한 간부를 발굴할 수 없다는 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간부의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나 기획 능력을 중시하는 변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은 간부 성장과 발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다음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크게 강조되는 것이 

기층경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층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현처급 이하 지방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현처급이나 그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당정군 사회단체 직무 경험을 말한다. 

비록 기층에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기층에서 

성과를 내고 성장의 토양을 만들어낸다면 승진 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과급이나 현처급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성과를 낸다면 

높은 직위로 승진 이동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는 간부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당의 통치 합법성과 정당성의 기본 요소가 

바로 인민에 대한 당의 지배 명분과 대의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간부의 기층 경험과 기층에서의 평가는 

더욱 중시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동료들의 평가, 지도자와의 관계, 우연하게 

찾아오는 승진의 기회 등도 간부 승진과 이동에 함께 

고려되는 사항이다. 시진핑 주석 집권 1기 이후 광범위하게 

진행된 반부패 운동 또한 당내에 존재하는 패거리 문화를 

일소한다는 점에서는 동료, 지도자 관계 등을 새로운 

요인으로 착근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임자의 낙마나 동료의 낙마는 나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간부 상호간 경쟁의식도 

간부 충원과 승진 이동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매우 가치 개입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내부 합의 과정에서 대립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간부 선발과 충원 과정에서 해당 급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관간부(黨管幹部)의 원칙이 관철되는 정치 

환경에서 간부 관련 최종 책임은 당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급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당 중앙 조직부가 

간여하고 청국급 이하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해당 급 

지도자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개입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립과 

갈등이 노정되지 않는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는지도 영도 

간부들에게는 중요한 임무인 동시에 평가지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간부 이동 관련 간부대오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미래 변화에 어떠한 

전망을 할 수 있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관찰, 분석하는 

것은 중국 엘리트 정치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최근 활발하게 부성급시 인사이동이 있었다. 

후베이성(湖北省) 부서기 마궈창(马国强)이 우한시(武汉市) 

서기로 이동하고 베이징시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장숴푸(张硕)가 광저우시(广州市) 서기로 이동했다. 

런쉐펑(任学锋)  광저우시 서기는 광동성 부서기로 

이동했다. 또한 선양시(沈阳市) 서기 이롄홍(易炼红)은 

장시성(江西省) 부서기로 이동했다. 특히 이롄홍 장시성 

부서기는 2017년 7월 후난성(湖南省) 상무위원 겸 

창사시(长沙市) 서기에서 랴오닝성(辽宁省) 상무위원 겸 

선양시 서기로 이동하고 2018년 5월 랴오닝싱 부서기 

승진했다가 다시 2018년 7월 장시성 부서기로 이동했다. 

2년에 걸쳐 세 차례 내륙, 동북, 연해 도시로 이동했다. 

이처럼 활발한 인사이동은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서 

강력한 간부층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표1. 2018년 상반기 주요 부성급 시 인사 이동 
(2018년 8월 1일 현재)

이름 현직 전직
순저

(孙喆)
하얼빈시(哈尔滨市) 시장 쐉야산시(双鸭山市) 서기

란샤오민

(蓝绍敏)
난징시(南京市) 시장 장수성 부성장

왕중린

(王忠林)

산동성(山东省) 상무위원 

겸 지난시(济南市) 서기
지난시(济南市) 시장

순수타오

(孙述涛)
지난시(济南市) 시장 산동성 부성장

저우장용

(周江勇)

저장성(浙江省) 상무위원 

겸 항저우시(杭州市) 

서기

저장성 상무위원, 원저우시(温州市) 

서기

탄청쉬

(谭成旭)
다롄시(大连市) 시장 번시시(本溪市) 서기

장숴푸

(张硕辅)

광동성 상무위원, 

광저우시(广州市) 서기

베이징시 상무위원,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마궈창

(马国强)

후베이성 부서기, 

우한시(武汉市) 서기
후베이성 부서기

저우셴왕

(周先旺)
우한시(武汉市) 대리시장 후베이성 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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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중앙과 지방의 수직 인사교류도 최근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직무 경험의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바로 지방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직무 

경험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는 조치이다. 중앙정부의 

낙하산은 대부분 중앙과 지방의 순환 근무 지원 차원에서 

당 중앙이나 국무원에서 바로 성급 단위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급 단위에서는 자신의 고유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해당 지역 부(副)직을 맡아 기존 질서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방 정부 거버넌스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벌어진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2. 최근 성부급 주요 간부 ‘낙하산’ 현황

성명 현직 전직

인용(殷勇) 베이징시 부시장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류신윈

(刘新云)

산시성(山西省) 부성장, 

공안청장

공안부 인터넷안보보위국장, 

국가인터넷과 정보안보정보통보센터

(国家网络与信息安全信息通报中心) 

주임

왕쐉취안

(王双全)

저장성 부성장, 

공안청장, 

정법위원회 부서기

사법부 부부장

류창

(刘强)
장시성 상무위원, 부성장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 중앙인재공작협조소조 성원

천페이 (陈飞) 후난성 부성장
국무원 삼협공정건설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예전친

(叶贞琴)
광동성 부성장 농업부 부부장

페이즈롱

(费志荣)
광시장족자치구 부주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당조 성원, 

국가물자비축국 국장
루커화

(陆克华)
충칭시 부시장 주태과 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선단양

(沈丹阳)
하이난성 부성장

상무부 정책연구실 주임, 상무부 

대변인

직무 경험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이직 근무도 간부 충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최근 지방 간 이동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방간 이동은 주로 내륙에서 연해 

도시 혹은 연해 도시에서 내륙지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3. 최근 벌어진 지방간 이직 사례

성명 현직 전직

천뤼핑

(陈绿平)
랴오닝성 부성장 충칭시 상무위원, 부시장

오징핑

(吴靖平)
지린성 상무위원, 부성장 상하이시 상무위원, 조직부장

류진보

(刘金波)
지린성 부서장, 공안청장

톈진시 공안국 부서기, 

부국장(정국급)

청즈밍

(程志明)
헤이롱장성 부성장

허난성 정저우시(郑州市) 

부서기, 시장

이러한 지방간 이동, 혹은 중앙과 지방 간 이동은 그 

지위가 성부급에 해당하는 간부인 경우 당 중앙조직부의 

통일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가령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대상이 성부급 간부인 경우 당 

중앙조직부와 해당 지역 당위원회의 합의에 기초해서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이동은 간부 충원에서 

고려되는 일곱 가지 요소 가운데 다양한 직무 경험과 기층 

경험이 간부 이동의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 중앙조직부가 직접 간여하지 않는 

청국급 이하 간부 이동과 현처급 이하 간부 이동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 당위원회 최고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대부분 움직인다. 따라서 이러한 간부 이동은 중앙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관심 밖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순차적 성장을 제도화하고 있는 이른바 

단계론적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성부급 이상의 간부 

이동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파괴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층에서 벌어지는 간부 충원의 기제가 작동해야 

그 상위 그룹의 간부 이동 역시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엘리트 정치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성부급 간부의 이동 못지않게 기층 간부 특히 

현처급이나 청국급 간부 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처급 간부가 60여만 명이고 청국급 간부가 5만여 명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 연구자의 자발성에 기초해서만 

변화를 가늠할 수는 없다. 협업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라면 우리의 눈높이는 높은 

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중국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와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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